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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, 인터넷에서 「파인」 두 글자를 쳐보세요

“금융은 튼튼하게, 소비자는 행복하게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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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: 일상 속 「보험사기 피해예방 알쓸신잡」 시리즈 [4/4]
- [ 금융꿀팁 200선- ] 방심은 금물! 일상생활 속 스며든 보험사기 - 

□ 금융감독원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휘말릴 수

있는 보험사기 사례 및 대응요령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안내하고

◦ 금융소비자정보포털 “파인”(FINE, fine.fss.or.kr)에 게시하고 있음

보험사기 예방 알쓸신잡 시리즈

순 서 내 용

1 자동차 보험사기꾼의 표적이 되지 않으려면?

2 ‘실손보험 있어요?’ 허위․과장 진료 권유시 유의사항

3 자동차사고 등으로 정비업체 이용시 유의사항

4 방심은 금물! 일상생활 속 스며든 보험사기

□ 네 번째 테마로, 일생생활 속에 스며든 보험사기 대응요령을

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림

<붙임> 일상 속「보험사기 예방 알쓸신잡」- 생활 속에 스며든 보험사기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http://www.fss.or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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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 임 일상 속「보험사기 예방 알쓸신잡*」- 생활속에 스며든 보험사기
*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비한 잡학사전

✦ 3가지 대처요령 ✦
 ‘이 정도는 괜찮겠지’라는 생각은 버리세요.  
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난 제안에 현혹되지 마세요.
 어설픈 도움이 이웃이나 친구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.

 ‘이 정도는 괜찮겠지’라는 생각은 버리세요.

□ (사기유형) 약관상 보장대상이 아닌 사고임을 알면서도 보험금을

수령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사실과 다르게 사고내용을 알리거나,

◦ 심지어 실제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가공하여 보험금을 청구

< 보험사기 적발사례 >

◇ 해외여행 중에 분실한 휴대품을 도난당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 청구*

    * 해외여행자보험 약관에 따라 분실한 휴대품은 보상대상에서 제외

◇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거나 운전자를 변경하여 음주사고*에 대해 보험금 청구

    * 음주운전시 ‘자기차량손해 보험금’을 받을 수 없고, 대인·대물보상시 일정금액의 사고부담금
(대인 : 300만원, 대물 : 100만원) 부담

◇ 노후화된 휴대전화를 교체하기 위해 허위로 분실신고를 한 후 보험금 청구*

    * 휴대전화 보험은 휴대전화 사용중 발생하는 파손, 도난 및 분실 등의 사고에 대해 보상

□ (유의사항) 소액이라도 사고내용을 조작 변경하여 보험금을 청구

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입니다.

◦ 친구 지인의 경험담이나 블로그 SNS를 보고, ‘남들도 다하는데,

이 정도는 괜찮겠지’라는 안일한 생각이 스스로를 보험사기범

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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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난 제안에 현혹되지 마세요.

□ (사기유형) 구인사이트를 통해 고액일당을 미끼로 아르바이트생을

조직적으로 모집한 후 이들을 보험사기에 이용하거나,

◦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환자나 사고차량 차주 등에게

보험을 통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보험금 허위청구를 유도

<보험사기 적발사례>

◇ 고액일당(운전시 70만원)의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여 범행차량을 운전시키거나 
동승자로 탑승시켜 한적한 심야시간에 다수의 고의사고를 통해 보험금 편취

◇ 임플란트 시술 상담을 위해 내원한 환자들에게 보험을 통해 비용부담을 줄일 
수 있다고 설명한 후 허위 수술확인서·진단서를 발급하여 보험금 편취를 방조

◇ 정비업체가 자기부담금* 부담없이 공짜로 차량을 수리해 주겠다며 사고차량 
차주를 유혹한 후 차주에게 허위의 사고내용을 신고하도록 유도

    * 자기차량 수리비 등 일부 손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제도

□ (유의사항)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. 고액일당을 보장하며 고의

사고 유발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보험사기에 연루

될 수 있으니 절대로 응하면 안 됩니다.

◦ 또한, 보험회사에 사고장소, 시각, 내용 등을 허위로 신고하도록

유도하는 병원이나 정비업체는 보험사기 혐의업체일 가능성이

높으므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 어설픈 도움이 이웃이나 친구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.

□ (사기유형) 주위 친구 지인의 부탁을 받고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

보험회사를 속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협조하거나,

◦ 상대방에 대한 가벼운 호의로 여기고 본인 스스로 보험회사에

사고내용을 허위로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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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적발사례 >

◇ 음식점주*는 직원이 음식점에서 서빙하던 중 넘어져 상해를 입자, 직원을 고객인 
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보험금 청구

     * 영업배상책임보험(영업장 내에서 영업행위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‧재물에 피해를 
입혀 법률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)에 가입

◇ 친구의 고가 스마트폰이 파손되자, 자신*의 실수로 인해 파손된 것처럼 사고내용을 
조작하여 보험금 청구

     *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(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·재물에 피해를 입혀 법률상 책임이 발생한 
경우 이를 보상)에 가입

□ (유의사항) 친구 지인을 도와주기 위해 한 잘못된 판단 행동이

나와 상대방 모두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.

◦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

받은 경우 보험사기임을 설명하고, 반드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.

< ※ 당부사항 >

□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

보험료 인상이라는 경제적 피해로 돌아오게 됩니다.

◦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(금전적 이익제공)을 받거나

보험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된다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

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,

◦ 특히 대학생, 사회초년생 등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실수로

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는데,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

부모님 등 주위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

▶ 금융감독원 : 전화(1332→4번→4번), 인터넷(보험사기방지센터 http://insucop.fss.or.kr)

▶ 보험회사 : 보험회사별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신고센터

(보험사기방지센터 접속 → 보험사기신고 → '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 ' 참고)


